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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 - 법조인 동정

“헌법·행정법·국제공법은 인권이라는 공

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”

지난달 29일 ‘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’을 수

상한 김철용(사진)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

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“헌법과 국제공법

의 중요한 부분이 인권이고, 행정법은 자연의 

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

법이라고 생각한다.”고 강조했다.

김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학교 교수로 

재직하며 220편 이상의 전문 서적과 학술논

문을 저술하는 등의 연구 활동으로 국내 공법

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. 그는 

또 행정심판법, 행정소송법, 행정절차법 등 

행정법 주요 법률의 제·개정 작업에 참여하

고, 한국공법학회장·한국환경법학회장·한국

행정판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.

법무매거진

법조인 동정‘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’ 

김철용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

“기존의 행정법 

패러다임 바꾸는 게 

가장 중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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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4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, 논문·

서적 등 220편

각종 행정법률 제·개정 참여, 공법 발전

에 큰 기여

“대학원에 입학하고 헌법이 바뀌어도 행정

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, 과연 그럴

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. 행정법을 전공하

기로 하고, 헌법이 변하면 행정법도 변한다는 

가설을 세워 석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.”

그는 행정법을 연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

같이 밝혔다. 김 교수는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

를 파고들며 60여 년간 행정법을 연구해왔다. 

특히 그는 행정절차법상 주요 규정인 청문, 문

서열람, 이유제시,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있

어서 헌법적 관점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

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.

“행정법에 대한 종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

게 가장 중요합니다. 지금은 법률의 규정이 있

어야 개인적 권리, 즉 개인적 공권이 발생한다

는 해석에서 헌법에 의해 직접 개인의 기본권

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변하고 있습니다.”

김 교수는 앞으로도 공법학의 연구에 매진

하겠다고 밝혔다.

“제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. 한국공법

학의 연구입니다. 특히 일반행정법, 헌법, 국

제법의 함의라는 3자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일

반 법제도와 공법학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

니다. 최근에는 연구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협

동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”

(출처/법률신문)


